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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
언어연수

파견기간  □ 1학기  þ 1년

학기 시작일 2025/02/26 학기 종료일 2026/01/20

출국일 2025/02/23 귀국일 2026/01/27(예정)

1. 수업 및 교내외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수업

이수과목

1학기 듣기말하기, 열독, 정독, 쓰기

2학기 듣기말하기, 열독, 정독, 쓰기

수업방식

1. 듣기말하기 : 본문 내용과 단어를 배운 후 관련 주제에 대한 본인 
의견 발표

2. 열독 : 정해진 시간 안에 지문을 읽고 문제풀이
3. 정독 : 본문 내용과 단어, 문법, 어휘 분석
4. 쓰기 : 주제별 작문 연습

시험방법

1. 듣기말하기 : 배운 본문 내용과 관련된 듣기 문제, 제시된 주제 
선택 후 3분간 의견 발표

2. 열독 : 배운 지문과 외부 지문 문제
3. 정독 : 배운 단어, 문법, 어휘 문제, 외부 지문 문제
4. 쓰기 : 배운 어휘 문제, 200자 작문, 400자 작문

수강신청 시 
유의사항

언어연수 프로그램은 A반-D반까지 있음.
B반과 C반의 격차가 비교적 큼.
학기 초마다 정정기간 있음.
 

그 외 활동
(해당되는 경우 작성)

동아리 한국어 동아리 가입 (해당 동아리 활동: K-POP댄스, 김밥 만들기 등)

문화프로그램 서예 체험, 만두 빚기 체험, 다도 체험 등

기타

교내편의시설
학교 병원(기숙사 옆), 마트, 약국, 중국은행 ATM, 카페, KFC, 도서관, 헬스장(기숙사 
1층), 수영장 등

2. 귀국 준비

기숙사/숙소 
(기숙사참고사항,퇴
실 절차, 납부방법 

및 시기)

1. 기숙사비 납부 방법 : 현금 X, 은행에서 직접 이체 O
-> 은행에서 카드 발급 후 안내받은 계좌로 이체
2. 기숙사 참고사항 : 전기요금은 기숙사비에 미포함
-> 수시로 전기량 확인 후 각 방마다 알아서 충전

각종 
해지 사항

(보험, 은행 등)

등록일에 보험료 지불(필수): 학기마다 400위안
- 현금, 위챗페이, 알리페이 등 가능



3. 소감문 (1페이지로 작성, 맑은 고딕, 10포인트, 왼쪽 정렬)

파견교에 대한 정보
및 숙소에 대한 정보
(캠퍼스, 주변환경 등)

1. 캠퍼스
- 도심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음. (지하철로 약 40-50분)
- 캠퍼스 규모가 커서 교내 电动车 이용이 편리함.
2. 기숙사
- 언어연수 교실이 기숙사랑 같은 건물에 있음. (기숙사는 5층, 교실은 2층)
- 방은 2인실만 가능하고, 층마다 세탁실과 주방이 하나씩 있음.
- 통금 X, 기숙사 건물은 학생카드로 출입 가능.

날씨, 숙소, 식사, 
비용(물가) 등에 

대한 정보 

1. 날씨 :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안개가 조금 있는 편임.
2. 식사 : 학생식당1, 2가 기숙사와 가까움. 학생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사용 가능.
-> 상당히 저렴하고 음식 종류도 다양.
3. 물가 : 한국에 비해 낮음. 특히, 식비와 택시비가 저렴함.

의료, 은행, 교통, 
통신 등에 대한 정보

1. 의료 : 웬만한 진료는 기숙사 옆에 위치한 학교 병원 이용.
2. 은행 : 대부분 학교 남문 근처 중국은행 이용.
- 중국은행 ATM은 학교 내부에 위치.
3. 교통 : 학교 서문에 해양대학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함. 버스정류장도 있음.
4. 통신 : 등록일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유심 배부.
- 통신사는 移动通信
- ‘中国移动’ 어플 설치 후 통신료 확인, 충전 가능.

사전 준비와 현지 
생활과의 차이, 
문화충격 등

1. 담배
- 중국 오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1년 동안 힘들었음.
- 실내 흡연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많이 핌.
2. 화장실
- 좌변기가 압도적으로 많음.
- 깨끗한 화장실 찾기 힘듦.

파견교 국제교류부 
(진행되는 프로그램, 
도움받았던 내용 등)

- 다른 학교에 비해 버디 프로그램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음.
-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문화 프로그램은 종종 있음.

파견교환학생 관련 
건의사항 또는 

후배들에게 남기고 
싶은 말

 저는 저의 1년 교환학생 생활에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. 오히려 오지 않았다면 
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. 발을 내딛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, 직접 
부딪혀보니 그 고민이 다 작게 느껴졌습니다.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에 언어 
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,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나를 아는 사람도 없기에 더 
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되는 이 기회를 통해 
모두가 값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




